
환영사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수뜨아모 스님과 호주불교 대표 스님의 참석에 대단히 감사드
립니다.
세계 불교의 흐름이 이제 유럽과 미국을 지나 이곳 호주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 깊습니
다.   
호주의 상징이 호주 오페라하우스, 캥거루지만 머지않아 ‘불교’가 호주의 문화와 종교
의 중심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교의 인연의 정신을 바다를 건너 조촐하게나마 서로에게 나누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
다. 한국 불교의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의 단아함과 깊이 있는 풍미를 도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격변하는 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치유해야하는 소명으로 불교인이 한자
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우의를 다지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싶습니
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한국불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곳 
호주의 넉넉함과 호주 불교의 따스함을 담아 한국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비 정신’의 가르침이 현대의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중에게 반드
시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처님의 가
르침이 확산되는 것은 세계평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불교계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의미를 모두 함께 되새기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
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웃 종교와 상대방에 존중도 함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준비했으나, 금번 행사는 호주 불교계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자리
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작지만 소중한 불교적 경험을 호주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
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한국의 아름다움은 한국에서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행사의 성과를 호주내에서 확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호
주 불교계 도반스님들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먼걸음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호주의 큰 스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의 사찰음식과 문화
를 편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